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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짧아진 연휴에 설 풍경 달라진다...여행·전통 의례 동반 감소
○ 5일 연휴로 여행 의향 14%로 급감(추석 대비 15%p↓), 차례·제사도 35%로 감소(지난해 설 대비 5%p↓)
○ 명절 의미, 세대별로 분화...30대 이하 '휴식', 60대 이상 '추모', 30대는 친척 모임도 회피



짧아진 연휴가 명절 풍경을 바꾸고 있다. 이번 설 명절 여행 계획이 14%로 지난해 추석(29%)보다 15%포인트 급감했고,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는 응답도 35%로 지난해 설(40%)보다 5%포인트 감소했다. 한국리서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「2026년 설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」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.
이번 설에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예정하는 사람은 전체의 14%이다. 지난해 설(18%)보다는 4%포인트, 지난 추석(29%)보다는 15%포인트 낮다. 지난해 설은 샌드위치 휴일을 적용할 경우 최대 9일, 지난해 추석은 최대 10일간 쉴 수 있는 긴 연휴였다. 반면 이번 설 명절 기간은 5일로 상대적으로 짧아, 여행 의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
전통 의례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. 이번 설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는 사람은 35%, 지내지 않을 예정이라는 사람은 65%이다. 차례나 제사 계획은 지난해 추석(35%)과 동일하고, 지난해 설(40%)과 비교하면 5%포인트 감소했다. 차례나 제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44%로 주요 명절 풍습 중 유일하게 필요성이 절반에 못 미쳤다. 
명절의 의미는 세대별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. 이번 설의 의미에 대해 18-29세는 '휴식과 재충전의 시간(52%)'과 '평소와 다를 바 없는 휴일(48%)'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. 반면 60대 이상과 70세 이상은 '조상 및 돌아가신 가족·친지 추모'가 각각 38%, 37%로 18-29세(9%)와 30%포인트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. 
특히 30대의 명절 회피 성향이 두드러진다. 30대는 따로 사는 친척과 만날 예정이라는 응답이 40%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. 가족 모임(63%), 친구·지인 모임(46%) 등도 30대의 참여 의향이 전반적으로 낮았다.
기혼 여성의 명절 부담은 여전히 높았다. 기혼 여성은 38%가 이번 설에서 '경제적 부담'을 느껴, 기혼 남성(26%)대비 12%포인트 높았다. 또한 기혼 여성의 29%가 '육체적 피곤함'을 느끼는 기간이라고 답해, 기혼 남성(8%)대비 4배 가까이 높았다. 명절 준비와 돌봄 노동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.
한국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은 "짧아진 연휴로 이번 설 여행 계획이 급감했고, 차례·제사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며 명절에서 이동과 의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"고 분석했다. 이어 " 명절이 공동체 규범을 수행하는 시간에서 세대별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개인화된 휴일로 바뀌고 있다. 특히 30대는 친족 모임을 회피하고, 기혼 여성은 경제적·육체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등 명절 경험이 세대와 성별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"고 덧붙였다.
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웹조사 결과다. 표본은 지역·성별·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구성했으며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±3.1%p다.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「여론 속의 여론」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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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] 이번 설에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예정하는 사람은 14%로, 지난해 설(18%)보다 4%포인트, 지난 추석(29%)보다 15%포인트 감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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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2] 설의 의미는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. 18-29세는 '휴식과 재충전'(52%)이 가장 높았고, 60대 이상은 '조상 및 돌아가신 가족·친지 추모'(38%)가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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